
[전주지부 성명]

“진짜 자율경영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”

  

 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한 최종 후보 2명이 모두 자사 출신이다. 사실상 두 

번째 자사 출신 전주MBC 사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. 

  6년 만에 맞게 된 자사 출신 사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적지 않다. 

과거 첫 자사 출신 사장이 벌인 작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보인 능력과 자질 부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

도, 적폐시절 김재철 서울 사장 밑에서 자사 출신 사장이 꼭두각시 노릇을 자

행했던 그 참담한 시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. 

  조합이 최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는 이런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다. 자

율 경영은 뒷전이고 연임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줄 세우기 인사, 조합에 대한 

무시와 억압, 일방적인 인력감축, 비정규직 양산 등이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하

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.

 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설문조사 결과는 자사 출신에 대한 조합원들의 염원이 

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. ‘전주MBC를 우리,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’, 

그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전주MBC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 같

은 최악의 경영 상황을 극복하며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인 지역과 지역민을 위

한 공정방송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. 

  조합원들은 입을 모아  “현 상황을 파악할 시간조차 주기 아깝다”라고 말한

다.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. 그 절박함이 자사 출신 사장이 지금 필요한, 가

장 큰 이유이다.

  13기 조합은 지난 2년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해왔다. 미래를 걱정하는 

우리 구성원들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회사를 이끌어달라고 말이다. 이제 그 바

통을 자사 출신 사장이 받아 제대로 된 자율경영, 그리고 자사 출신만이 할 수 

있는 과감한 투자, 후배의 미래를 걱정하는 비전 있는 경영, 도민에 사랑받는 

뉴스와 프로그램을 펼쳐보여야 한다.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자사 출신이 왜 

사장이 되어야 하는지 자율경영의 정답을 보여주기 간절히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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